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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 일시 배포 즉시

배포 일시 2026. 3. 27.(금) 

담당 부서
전시기획팀 책임자 팀  장 추가영 (031-324-0761)

전시기획팀 담당자 선  임 장명선 (031-324-0763)

국립농업박물관, 전라남도농업박물관과 첫 교류전시

다시 만나는 <탄수화물 연대기>

◇ 전 시 명 : 국립농업박물관-전라남도농업박물관 교류전시 <탄수화물 연대기>

◇ 전시기간 : 2026. 3. 27.(금) ~ 7. 3.(금) 

◇ 전시장소 : 전라남도농업박물관 기획전시실(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643-11)

◇ 주요내용 : 탄수화물이 담긴 친숙한 곡물(보리·밀·옥수수)들을 통해 근현대 

식문화의 변화상과 의미를 살펴보는 전시  

□ 국립농업박물관(관장 오경태)과 전라남도농업박물관(관장 직무대리 

최병남)은 교류 전시 <탄수화물 연대기>를 오는 3월 27일(금)부터 

7월 3일(금)까지 전라남도농업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.

□ 이번 교류 전시는 지난해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선보인 기획 전시 <탄수

화물 연대기>를 국립농업박물관과 전라남도농업박물관의 소장유물로 재

구성한 전시로, 두 박물관 간 전시 콘텐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

기획되었다.

□ 전시는 △1부 탄수화물의 어제 △2부 탄수화물의 대명사들 △3부 

탄수화물의 오늘과 내일 등 총 3부로 구성된다.

□ 전시의 시작인 프롤로그에서는 시대 변화와 식문화의 흐름을 영상

으로 소개해 관람객이 전시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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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1부 ‘탄수화물의 어제’에서는 농경의 시작과 함께 우리 주식으로 자리 

잡은 보리·밀·옥수수의 역사를 살펴본다. 곡물이 인류의 생존을 어떻게 

지탱해 왔는지를 조선시대 고서와 근현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  ○ 주요 유물로는 보리의 중요성을 강조한『농사직설』, 조선시대 

음식 조리법을 담은 『식미방』, 근대 식생활을 보여주는 『우리나라 음식 

만드는 법』, 『조선 요리법』, 『새가정 요리선집』 등이 소개된다.

□ 2부 ‘탄수화물의 대명사들’에서는 광복 이후 보리·밀·옥수수가 우리 

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소개한다.

  ○ 한국전쟁 이후 도입된 원조 밀가루 포대, 1970년대 정부의 농업

기술 보급 정책을 보여주는『봄 보리 가꾸기』, 옥수수 알을 분리하는 

탈립기 등 당시 생활과 정책, 식문화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가 전시된다.

□ 3부 ‘탄수화물의 오늘과 내일’에서는 시대에 따라 달라진 곡물 인식과 

식문화의 변화를 조명한다. 

  ○ 보리는 건강식 곡물로, 밀은 다양한 식문화의 재료로, 옥수수는 간식이자 

미래 식량 자원으로 자리 잡기까지의 과정을 영상과 자료로 살펴볼 수 있다.

□ 이와 함께 1970~80년대 인쇄물 콘셉트의 스탬프 체험과 낱말 

퀴즈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해 관람의 재미를 더했다.

□ 오경태 국립농업박물관장은 “이번 전시는 국립농업박물관이 기획한 첫 교류전

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”라며 “전라남도농업박물관과의 이번 전시를 

계기로 앞으로도 지역 박물관과 협력을 확대해 더 많은 국민이 농업의 가치

를 향유 할 수 있도록 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□ 전시는 7월 3일(금)까지 진행되며,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

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.



- 3 -

붙임1 국립농업박물관-전라남도농업박물관 교류 전시 홍보물

국립농업박물관-전라남도농업박물관 교류 전시 홍보물


